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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면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 노화에 따른 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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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anthropometric analysis of nose and mid-face in Korean. This study was 
based on extensive sample size and variable measurement points. Total 3,000 healthy volunteers (18 to 
79 years of age) were took two standardized photographs (frontal and lateral view). And 21 items were 
measured per person. Age groups were classified into three as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verage 
nasal length was around 4 cm and height was 5 cm. Female was 5~6% smaller than male. Facial width was 
3.5 times larger than nasal length. Nasal length reduced by 5% as get older. Nasofrontal angle was 141° 
and nasolabial angle was 92°. Nasal width was 39mm and intercanthal distance was 35 mm. The significant 
age-related changes were eyeball depth (se-pu) and intercanthal distance. The characteristic senile change 
of male mid-face was downward deflection of soft tissue but female was soft tissue atrophy. The goal of 
augmentation rhinoplasty is not filling up sellion point depression but superior shifting of that point. Similarity 
between nasal length and width was another interesting finding of Korean no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represent typical values of Korean nose and facilitate exact prediction of surgical results.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18: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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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을 마칠 때까지 형태적으로

나 기능적으로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후에

는 비록 성장기처럼 급격하지는 않지만 신체의 변화는 생명

이 다하는 날까지 꾸준하고 다양하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노화’라고 부르며 노화로 인해 신체는 기능적 저하와 함께 
뚜렷한 구조적, 형태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사람들은 건강증

진이나 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화의 진행을 멈추고 싶어 하
거나 노화의 결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외모의 개
선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되면서 더욱 많은 사
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옷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반해 얼굴은 

언제나 제일 먼저 타인에게 인식되며 자기만의 특정한 이미

지를 상대에게 심어준다. 아울러 얼굴은 다양한 기관과 구조

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이나 입은 자의적으로 움직이

며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고 자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와 전체적인 안면윤곽은 수술적인 힘을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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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렵고 그 자체로 이미지가 결정되기 쉽
다. 그러나 비록 고정된 형태이지만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우리는 매우 큰 이미지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고정된 
치아를 교정을 하는 경우에 시술 전과 시술 후에 확연히 달
라진 인상을 실감하는 것과 비슷하다.1,2 이와 같이 코의 모양

이나 크기의 변화에 의해서도 매우 드라마틱한 인상의 차이

를 유발하게 된다.3,4 이에 저자는 코의 여러 부위의 길이와 각
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거로부터 얼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계측이 이루어졌

다.5‐7 박종섭 등5은 362명의 20대 대학생을 표본으로 얼굴의 
다양한 부위를 계측하였는데 코길이와 관련된 계측치는 기
준점이 달라 비교할 수 없었다. 폭과 관련된 계측치는 코폭

과내안각폭이 유사하였다. 위성신 등6의 연구에서는 코길

이와 더불어 각도관련 계측치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계측치

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오석준 등5은 신생아기부터 성인기

까지의 얼굴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인의 표본수가 17
로 작은 편이었으며 코에 대한 계측항목도 제한적이었다. 과
거의 연구는 얼굴에 대한 전반적인 계측으로 코와 관련된 계
측치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충분한 수의 표본을 바탕으

로하여 코에 대한 다양한 계측을 시행하여 비교한 것으로 한
국인의 대표치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계측된 결과는 나이에 따라 분류하여 노화에 따른 중안면의 
변화도 알아보았다. 

Ⅱ. 재료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및 방법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80

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이었다. 신체나 두경부에 질환이 있거

나 안면부수술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여자 1,500명과 남자 1,500명이 대상으로 전
체 표본수는 3,000명이었다. 계측을 위해 모든 표본은 정면

과 왼쪽 측면에서 카메라(F‐801S Nikon, Japan)로 규격화된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을 찍는 거리는 1.5 m였고 정확한 
환산을 위해 얼굴의 턱끝부위에 5 cm 길이의 눈금자를 붙이

고 촬영하였다. 촬영은 체질인류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프랑

크푸르트선(Frankfurt line)을 수평으로 하였으며 조명을 사
용한 실내촬영을 실시하였다. 각계측점은 Martin의 계측점

(Number of Martin)을 이용하였으며 없는 것은 별도로 표기

하고 설명을 붙었다. 사진에 대한 계측 및 환산은 컴퓨터 프
로그램(Image‐Pro Plus 5.0, Media Cybernetics, Siverer Spring, 
MD, USA)을 이용하였다. 계측 시 눈금자의 눈금이나 계측

점이 잘 보이지 않거나 얼굴에 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 
계측 가능한 변수가 10개(임의 산정) 이하인 경우는 전체 표
본 수에서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계측된 표본수는 여자 
1,483명, 남자 1,419명으로 총 2,902명이었다. 각각의 계측치

는 남녀별, 부위별 분석을 하였으며 연령별 분석을 위하여 
나이에 따라 남녀모두 세군(18~39세; 청장년기, 40~59세; 중
년기, 60~79세; 노년기)으로 나누어 계측치를 비교하였다. 각 
계측치의 상관관계는 통계프로그램(SPSS, Version 15.0)을 이
용하여 알아보았다.

나. 계측항목 (Figs. 1, 2)
1) 코길이관련계측

(1) 미간‐코끝길이(g‐prn; glabella‐pronasale)
(2) 코길이(se‐prn; sellion‐pronasale, nasal length) 

Fig. 1. The nasal dimensions. (Left) the nasal length and nasal root related linear dimensions, (Center) the nasal tip related linear dimen-
sions, (Right) the nose related angular dimensions.



김순흠 등: 코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

83

A
rc

h 
A

es
th

et
 P

la
st

 S
ur

g

(3) 코높이(se‐sn; sellion‐subnasale, nasal height)
(4) 코깊이(se‐al; sellion‐alare, nasal depth)

2) 코끝관련계측

(5) 코끝‐콧방울길이(prn‐al; pronasale‐alare)
(6) 코끝‐코밑점길이(prn‐sn; pronasale‐subnasale) 
(7)  코기둥‐콧구멍끝길이(col‐nm; columella‐nostril mar-

gin, columella protrusion) 
(8)  코끝돌출길이(prn‐tul; pronasale‐tangent of upper lip, 

nasal tip protrusion)
(9)  입술돌출길이(tul‐ch; tangent of upper lip‐cheilion, lip 

protrusion) 

3) 코뿌리관련계측

(10)  코뿌리점깊이(g‐prn ┴ se; glabella‐pronasale ┴ sellion, 
sellion depth)

(11)  눈깊이(se‐pu; sellion‐pupillae, eyeball depth)

4) 각도 관련계측

(12)  코높이각(prn‐se‐sn; pronasale‐sellion‐subnasale, 
nasal height angle)

(13)  코깊이각(prn‐se‐al; pronasale‐selliom‐alare, nasal 
depth angle)

(14)  코이마각(prn‐se‐g; pronasale‐sellion‐glabella, nasof-
rontal angle)

(15)  코끝각(se‐prn‐sn; sellion‐pronasale‐subnasale, nasal 
tip angle)

(16)  코입술각(col‐sn‐ul; columella‐subnasale‐upper lip, 
nasolabial angle)

5) 정면 계측

(17)  코폭(al‐al; alare‐alare, nasal breadth)
(18)  콧방울크기(ual‐lal; upper alar groove‐lower alar 

groove, alar size)
(19)  얼굴폭(WF; between both zygion, mid‐facial breadth)
(20)  눈사이길이(ICD; between both medial epicanthus, 

intercanthal distance)
(21)  콧등길이(WAL‐ICD; central distance between the al

‐al and ICD, nasal dorsum length)

Ⅲ. 결  과

가. 코길이관련계측치(Table 1)

코의 길이와 관련된 계측치는 남자가 여자보다 8% 정도 

Fig. 2. The frontal linear dimensions. (17; alare-alare, 18; upper 
alar groove-lower alar groove, 19; between both zygion, 20; 
between both medial epicanthus, 21; central distance between the 
al-al and ICD)

Table 1. The Nasal Length related Linear Dimensions (dimension : mm) 

Sex Age (1) g-prn
(mean±SD)

(2) se-prn
(mean±SD)

(3) se-sn
(mean±SD)

(4) se-al
(mean±SD)

Female 18~39 (n=445) 57.7±4.2 39.0±3.4 49.2±3.0 45.0±2.8
40~59 (n=39) 56.3±4.3 36.0±4.0 47.1±3.0 42.9±3.0

Over 60 (n=94) 57.6±5.5 37.9±4.9 49.3±4.4 44.7±4.0
Total (n=578) 57.5±4.4 38.7±3.8 49.0±3.3 44.9±3.1

Male 18~39 (n=396) 60.5±2.5 42.5±2.7 53.0±3.2 48.4±3.6
40~59 (n=43) 58.9±3.9 40.8±3.6 52.3±3.0 47.9±3.1

Over 60 (n=51) 61.2±5.3 42.2±3.8 54.2±3.3 49.0±3.5
Total (n=490) 60.4±4.6 42.3±3.8 53.1±3.2 48.4±3.1

* g-prn; glabella-pronasale, se-prn; sellion-pronasale, nasal length, se-sn; sellion-subnasale, nasal height, se-al; sellion-alare, nasal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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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계측치로 중년기에는 7 mm, 노년기가 되면 8 mm가 넘어 
젊었을 때보다 60% 이상 증가하였다. 

라. 각도 관련계측치(Table 4)
청장년기의 평균 코높이각(prn‐se‐sn; 12)은 21.4°, 코깊이

각(prn‐se‐al; 13)은 31.6°였다. 코높이각은 남녀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코깊이각은 남자가 여자보다 7% 크게 나타났다. 
코깊이각은 나이가 들면 남녀모두 줄어드는 소견을 보였다. 
청장년기의 평균 코이마각(prn‐se‐g; 14)은 140°, 코끝각(se‐
prn‐sn; 15)은 106°, 코입술각(col‐sn‐ul; 16)은 92°로 계측되었

다. 본 연구의 모든 계측치 중에서 이 세 가지만 여자가 남자

보다 크게 계측된 항목이었으며 여자가 약 2~3%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자는 코이마각과 코입술각

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큰 의
미가 없었다. 위성신 등6의 연구에서는 코끝각은 본 연구보

다 18° 정도 작아 계측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코입술각은 비슷하였다.

마. 정면계측치 (Table 5)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5% 컷다. 그러나 코폭(al‐al; 

17)과 눈사이거리(ICD; 20)의 남녀차이는 2%로 차이가 크
지 않았다. 청장년기의 코폭은 평균 39 mm로 코길이와 비
슷했으며(코길이의 97%), 콧등길이는 38 mm, 눈사이거리

는 약 37 mm로 각각코길이의 95, 90%정도였다. 얼굴폭은 약 
14.5 cm였고 눈사이거리의 4배가 조금 못되었다. 박종섭 등5

의 연구에서는 코폭이나 눈사이거리가 본 연구와 비슷하게 
계측되었으나 위성신 등6과 오석준 등7의 연구에서는 눈사이

거리가 약 10% 작게 계측되었다. 나이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얼굴폭과 눈사이 거리의 감소인데 그 비율은 눈사이 거리의 
감소가 6~7%(얼굴폭 3%)로 훨씬 더 두드러졌다. 반면 코폭

컷다. 코길이(se‐prn; 2)는 약 4 cm, 코높이(se‐sn; 3)는 약 5 cm 
정도였으며 얼굴폭(WF; 19)은 코길이의 3.5배였다. 위성신 
등6의 연구에서 코길이는 약 3 mm 작게 계측되었고 오석준 
등7의 연구에서는 표준편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크게 계측되

었다. 콧등길이(WAL‐ICD; 21)는 얼굴길이의 1/3 정도로 일
반적인 비례와 비슷하였다. 중년기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약
간 줄었다가 노년기에 다시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전반적

으로 여자는 나이가 들면 코길이 관련계측치가 약간 줄어들

었지만 남자는 약간 커지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코길이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약 5% 정도 줄었다. 

나. 코끝 관련계측치 (Table 2)
코끝의 크기도 남자가 더 컷는데 그 정도는 코의 길이와 관

련된 계측치의 남녀차이보다 컸다(8~14%). 즉 여자의 코끝

부위는 남자보다 훨씬 더 작았다. 여자는 나이가 들면 코끝

크기(prn‐al; 5, prn‐tul; 8)가 줄어들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입
술돌출길이(tul‐ch; 9)는 줄고 코끝‐코밑점길이(prn‐sn; 6)는 
늘어났다. 즉, 나이가 들면 남자는 주로 입술의 돌출이 줄어

드는데 반해 여자는 코의 돌출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코기둥‐콧구멍끝길이(col‐nm; 7)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였는데 이로써 코기둥의처짐이 노화의 현상중 하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끝이나 입술돌출정도와 관련된 계
측치 또한 남자가 컷는데, 그 차이는 15% 정도로 다른 계측

치보다 확연히 큰 차이를 보였다. 

다. 코뿌리점관련계측치 (Table 3)
코뿌리점깊이(g‐prn ┴ se; 10)는 약 1 cm 정도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10% 더 깊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깊이가 얕아졌

고 여자는 약간 깊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눈깊이는 젊었을 
때는 약 5.5 mm 정도이지만 나이에 따른 변화가 가장 뚜렸했

Table 2. The Nasal Tip related Linear Dimensions (dimension : mm)

Sex Age (5) prn-al
(mean±SD)

(6) prn-sn
(mean±SD)

(7) col-nm
(mean±SD)

(8) prn-tul
(mean±SD)

(9) tul-ch
(mean±SD)

Female 18~39 (n=445) 23.5±2.0 19.7±1.8 4.3±1.2 10.3±2.6 11.2±2.5
40~59 (n=39) 22.4±2.4 19.7±1.7 4.3±1.4 8.0±3.3 12.3±2.4

Over 60 (n=94) 22.1±2.8 20.0±2.0 4.6±1.4 9.0±4.4 11.0±4.0
Total (n=578) 23.2±2.2 19.7±1.8 4.3±1.3 10.0±3.1 11.3±2.8

Male 18~39 (n=396) 26.6±1.7 21.2±1.2 4.9±1.1 11.4±3.1 13.6±3.3
40~59 (n=43) 26.1±3.0 21.8±2.6 5.0±1.6 11.8±3.9 12.6±3.5

Over 60 (n=51) 26.2±2.7 22.0±2.1 5.6±1.8 12.3±3.9 12.3±3.5
Total (n=490) 26.5±2.3 21.3±2.1 5.0±1.5 11.5±3.1 13.4±2.8

* prn-al; pronasale-alare, prn-sn; pronasale-subnasale, col-nm; columella-nostril margin, columella protrusion, prn-tul; pronasale-tangent of upper lip, 
nasal tip protrusion, tul-ch; tangent of upper lip-cheilion, lip pro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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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콧등을 높이는 미용

수술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연부조직의 위축으로 
수술시 들어간 보형물의 모양이 쉽게 비쳐지게 된다. 아울러 
코가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술의 결과를 보다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

하려면 코의 길이보다 긴보형물을 넣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

로 사료된다. 아울러 보형물의 외곽을 자연스럽게 다듬어 경
계부위가 두드러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세 군(39세이하,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

누어 분석을 해보면 중년층에서 길이가 줄었다가 노년기가 
되면 오히려 젊었을 때의 크기로 거의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

다. 중년층이 되면 피부 및 연부조직의 위축이 일어나 계측

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연부조직의 
위축현상은 노년기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중
안면부의하방처짐현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코의 길이와 관
련된 계측치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자에서 
코높이(se‐sn; 3)와 코깊이(se‐al; 4)는 노년기에 더 커지는 것
으로 보아 중안면처짐은 노화로 인한 얼굴변화의 특징적인 
소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중안면의노화에 있어 

은 오히려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Ⅳ. 고  찰

가. 코길이
여자의 코길이 관련계측치는 나이가 들면 대체로 줄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부조직의 위축 현상이 더 뚜렷하다

는 반증일 수 있다. 한국 여성은 코가 낮아 보이고 콧방울의 

Table 3. The Nasal Root related Linear Dimensions  (dimension : mm)

Sex Age (10) g-prn ┴ se
(mean±SD)

(11) se-pu
(mean±SD)

Female 18~39 (n=445) 8.9±1.5 4.8±1.9
40~59 (n=39) 9.1±1.3 6.7±2.9

Over 60 (n=94) 9.2±1.4 8.2±3.2
Total (n=578) 8.9±1.5 5.5±2.6

Male 18~39 (n=396) 10.4±1.1 5.4±2.2
40~59 (n=43) 9.7±1.6 7.2±2.8

Over 60 (n=51) 9.5±1.8 8.7±2.7
Total (n=490) 10.3±1.60 5.9±2.7

* g-prn ┴ se; glabella-pronasale ┴ sellion, se-pu; sellion-pupillae

Table 4. The Nose related Angular Dimensions (dimension :° )

Sex Age (12) prn-se-sn
(mean±SD)

(13) prn-se-al
(mean±SD)

(14) prn-se-g
(mean±SD)

(15) se-prn-sn
(mean±SD)

(16) col-sn-ul
(mean±SD)

Female 18~39 (n=445) 21.4±2.0 30.6±2.7 142.6±5.1 107.3±4.5 92.9±9.10
40~59 (n=39) 21.2±2.2 29.6±3.1 142.8±5.9 106.2±4.8 91.1±8.40

Over 60 (n=94) 20.7±2.5 28.5±3.4 143.4±5.7 107.0±6.0 94.2±11.8
Total (n=578) 21.3±2.1 30.2±2.9 142.7±5.3 107.1±4.8 93.0±9.60

Male 18~39 (n=396) 21.5±1.1 32.6±1.3 137.6±1.3 105.6±2.3 90.5±9.20
40~59 (n=43) 21.8±2.4 31.5±3.5 139.2±6.9 103.6±4.3 90.6±8.30

Over 60 (n=51) 20.9±2.2 30.9±3.0 141.9±6.8 105.8±4.8 96.8±11.2
Total (n=490) 21.5±2.1 32.3±3.0 138.2±6.2 105.4±4.3 91.2±9.40

* prn-se-sn; pronasale-sellion-subnasale, prn-se-al; pronasale-selliom-alare, prn-se-g; pronasale-sellion-glabella, se-prn-sn; sellion-pronasale-subna-
sale, col-sn-ul; columella-subnasale-upper lip.

Table 5. The Frontal Linear Dimensions (dimension : mm)

Sex Age (17) al-al
(mean±SD)

(18) ual-lal
(mean±SD)

(19) WF
(mean±SD)

(20) ICD
(mean±SD)

(21) WAL-ICD
(mean±SD)

Female 18~39 (n=692) 38.0±2.7 13.4±1.5 143.8±6.2 36.4±2.9 37.7±2.7
40~59 (n=352) 38.3±2.9 14.1±9.1 139.9±7.9 33.9±2.9 36.1±2.4

Over 60 (n=439) 39.0±2.5 13.4±1.5 137.6±5.7 34.4±3.1 36.7±2.6
Total (n=1,483) 38.3±2.7 13.6±4.6 141.0±7.1 35.2±3.1 37.1±2.7

Male 18~39 (n=937) 39.4±3.0 14.5±1.9 147.7±7.4 37.1±3.1 38.9±2.5
40~59 (n=203) 40.7±3.2 15.5±10.4 145.7±10.1 34.7±3.1 39.5±2.5

Over 60 (n=279) 41.2±2.9 14.6±1.8 142.8±6.0 34.8±3.1 39.9±2.8
Total (n=1,419) 39.9±3.1 14.7±5.7 146.5±8.3 36.3±3.2 39.2±2.8

* al-al; alare-alare, ual-lal; upper alar groove-lower alar groove, WF; between both zygion, ICD; between both medial epicanthus, WAL-ICD; central distance 
between the al-al and 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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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코뿌리점
이 연구에서 노화에 따른 가장 뚜렷한 변화는 눈깊이(se‐

pu; 11)로 나이가 들면 60~70%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안와

지방의 위축으로 인한 안구의 후방 이동에 의해 유발된 것으

로 생각된다. 즉, 노화에 있어 중안면의 가장 큰 변화는 안와

지방의 위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와 내에 지
방이식을 하거나 충전물을 삽입함으로써 개선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눈주위의 노화현상에 대한 교정으로 눈꺼풀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 주로 주름교정과 불룩한 돌출(bulging)
에 대한 안와지방 및 눈둘레근제거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
러나 과도한 연부조직의 절제는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한 안구

함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정을 할 때는 절제보다는 재배

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

다.11 코뿌리점(se point)의 깊이는 약 1 cm였다. 이는 코이마

각(140도)과 관련되어 코높이 수술에 있어 중요한 참고치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할 경우 보형물에 
의해 코뿌리점의 깊이가 과도하게 얕아진다면 코를 높이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되고 눈사이 길이가 
멀어보이게 되어 어색한 인상을 만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코
높이기 수술의 최대 주의점은 적절한 코뿌리점의 유지에 있
다. 수술 시 과교정이 되지 않도록 평균치를 참고하는 것이 
조화로운 수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12

라. 각도
각도와 관련된 계측치의 남녀차이는 코길이나 코끝관련 

계측치와 비교하여 크지 않았다. 즉, 코의 형태에 있어서는 
동양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남녀가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코
높이각(prn‐se‐sn; 12)은 나이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이
유는 코끝의 위축이 일어나지만 코밑점의 연부조직 위축과 
후방이동이 이를 상쇄시켜 변화의 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반해 코깊이각(prn‐se‐al; 13)은 나이가 들면 뚜렷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코끝의 전체적인 위축과 쳐짐이 어느 
정도의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코높이각이 크게 변하지 않음

으로 보아 윗입술의 하방처짐으로 인해 콧방울외측점(alare)
이 송곳니 치조골(alveoli) 팽대부를 향해 하방이동하게되면

서 유발되는 콧방울의 전방이동이 원인이 될 것이다. 코이마

각(prn‐se‐g; 14)은 평균 140°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3%) 
크다. 즉 남자의 코가 더 오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깊이

각이 남자가 더 크고 코끝각(se‐prn‐sn; 15)은 여자가 더 크다

는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코이마각은 나이가 들면 약간 

여자는 주로 피하지방층의 퇴화로 인한 연부조직의 위축으

로 인한 변화가 크고 남자는 위축보다는 하방처짐현상이 더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오석준 등7에 의하면 안면부 발
육에 있어 가장 두렷한 성장을 보이는 부분은 코의 길이 였
다. 그 다음으로 귀길이, 입의너비였다. 본 연구에서 노화의 
특징은 눈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다음으로 코이마각의 증가 
및 눈사이 거리의 감소였다. 이로써 성장기의 중안면부변화

의 특징은 코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이며 나이가 들면서는 눈
을 중심으로하는 함몰과 코주변의 처짐이 특징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코끝
코끝의 크기도 여자가 남자보다 작았다. 그런데 남녀간 차

이의 비율이 코길이와 관련된 계측치의 차이보다 더 컷다. 
즉 여자의 코끝부위는 남자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한국인 코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코끝‐코밑점길이(prn
‐sn; 6)의 크기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약간 커진다는 것인

데, 이는 코의 연부조직 위축보다 상악치조골의 노화로 인한 
코밑점(sn point)의 후방 후퇴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8,9 이와 아울러 윗입술은 위축과 함께 하방처

짐이 있어 코밑점의 하방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화에 따라 코가 변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연부조직

위축과 하방처짐, 그리고 상악치조골의 흡수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술로 콧방울 주위의 
상악을 높여 주는 수술(perialar augment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코와 그 주변의 변화를 줄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코기둥(columella)은 작고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

조이다. 하지만 모양과 크기는 코의 미적 기준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보통 콧구멍 가장자리보다 
약간 더 아래쪽으로 튀어나오지만 그 정도가 5 mm를 넘는다

면 코의 조화로운 모양에는 어울리지 않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코기둥하방돌출(over‐hanging)에 대한 한국인의 기
준치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코끝과 입술의 돌출 정도를 가
늠하는 계측에서는 나이에 따른 변화로 여자는 코끝부위의 
위축이 크지만 남자는 윗입술의 위축이 더 특징적이었다.10 
위축이 되는 입술을 교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로 만든 충
전제(filler)가 사용되고 있다. 만일 코의 노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입술의 확대에만 치중한다면, 특히, 여성에게서는 추후 
코는 작아지고 입술은 두꺼운 어색한 부조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술의 확대는 영구

적인 비흡수성 재료보다는 흡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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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나이가 들면 안구가 후방으로 이동되

며 눈깊이가 뚜렷이 증가하는데 그로인해 눈꺼풀과 안쪽눈

꼬리가 연쇄적으로 후방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 때 앞쪽으로 
향했던 안쪽눈꼬리피부의 외측이 뒤쪽으로 돌게되면서 앞
에서 보이는 눈사이 피부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눈사이 길이가 작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조직학적으로 내안각인대와 하안검피부 사이에 있는 결합

조직섬유나 근육섬유의 과도한 긴장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

기 때문에 내안각은 더 열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내안각췌피가 개선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도 관련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5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코를 중심으로 하는 중안면의 다양한 길이

와 각도를 계측하여 그 통계치를 서로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모집단을 10대 후반 이후부터 70대로 하여 성장 
후 나이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람

을 대상으로 실시된 과거의 안면계측학적 연구들이 다수 있
었지만 코에 대한 계측항목의 수가 적었고 각각의 계측간 차
이가 큰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많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

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나이에 따른 변화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미있고 유용한 결과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체 표본수를 충분히 하여 한
국인의 대표치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인의 코와 얼굴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참고치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국사람의 평균

치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성형외과 서적과 안면재건술 및 미
용수술에 대하여 한국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코를 중
심으로 하는 안면부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안면성형수술의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수술적 아이디어를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시술결과의 평가에 있어 유지와 변화

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과학적 시술의 토대를 마련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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